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鈴木幸子 朱雀横笛工房 令和元年8月2日 前原恵美
橋本かおる小川眞紀夫 株式会社 小川楽器店 平成31年4月22日
国井久吉 國井琴製作所 令和元年8月6日 橋本かおる
三田村孝尚 三田村楽器店 令和元年5月24日 橋本かおる
北原郁也 北原精華堂 令和元年5月17日 橋本かおる
木村博　 木村筦山／尺八工房　筦山 令和元年10月4日 橋本かおる







































































































































































































































































































































































４．한국  전통악기  제작과  수리  기술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는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구 교류를 하고 있
다. 2019년도 연구 교류의 일환으로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무형문화재 연구실장이  2019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재외 연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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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외 연구는 관련 무형문화재 활용이 기대되는 일본의 현황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 활용에 필
수 불가결한 악기 제작과 수리 기술의 보존 및 계승을 조사하는 것이다. 체재 기간 동안 악기 제작자, 
악기 재료 제조자, 전통 예능(음악)의 교육·보존 계승·연구기관 관계자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악기의 
제작과 수리를 위한 도구 제작, 제조 기술, 원자재 조달 현황, 지원 시스템, 전통음악 교육 보급에 있어
서 의 기술 활용 등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본고는 상기 조사 중 악기 제작과 수리 기술의 개요를 보고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전통악기 제작 








































(1) 점명: 이광재 피리공방
(2) 생년: 1962년
(3) 조사 장소: 서울특별시
(4) 조사 일자: 2019년 7월 7일
(5)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6) 기술자 개요:
피리는 본체라 할 수 있는 관대와 입에 무는 ‘서(舌) ‘라고 부르는 리드(reed)로 구성된 관악기의 일
종이다. 대나무를 재료로 하는 두 장으로 구성된 겹리드의 떨림을 이용해 세로로 불어 소리를 낸다. 피
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향피리（郷觱篥）, 세피리（細觱篥）, 당피리（唐觱篥） 세 종류가 있고 궁중
음악, 산조13）, 무속음악, 민속음악, 신곡 등 용도에 따라 연주된다.
　이광재 씨는 아버지 이용성 (李容成, 1928-2018) 씨의 기술을 이어받아, 2대에 걸쳐 피리 제작을 
하고 있다. 이용성 씨는 원래 피리 연주자로 50여년 전부터 피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는 
피리 연주자가 직접 대나무로 리드를 만들어서, 제작자가 된 이용성 씨는 리드 제작의 선구적인 역할
을 했다고 한다.
　이광재 씨가 16살 때부터 가업을 돕기 시작할 때는 제작 준비 작업을 하고 마무리는 이용성 씨가 맡
았지만, 20대 초부터 관대와 리드를 포함한 전 공정을 맡게 됐다. 피리의 관대는 통상 안쪽과 바깥쪽
에 칠을 바르지만, 이광재 씨는 칠을 바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주자가 스스로 바르는 스타일을 취하
고 있다.
　피리의 재료는 대나무의 일종인 해죽(海竹)이나 시누대로, 이광재 씨 본인이 채취하거나 악기 전문 
대나무를 취급하는 업자를 통해 조달하기도 한다. 시누대는 3년 이상 생육한 것을 직접 채취하거나 조
달받아  3년 정도 자연 건조한 후 은은한  연탄 불에 구워 쓴다. 시누대 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임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림 정비 때 시누대도 함께 벌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달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다. 또한 이광재 씨에 의하면, 이전에 일본산 대나무로 피리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일
본산 대나무는 너무 부드러워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일본의 따뜻한 기후 때문이겠으나, 피
리에는 한국산 시누대가 적합하다고 재인식했다고 한다.
　또한 시누대 피리는 플라스틱 피리의 보급으로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고 제작이 어려워 생계유지













４－2　주 구석(朱 球錫)：대금 (관악기)
(1) 점명: 봉우공방
(2) 생년: 1969년
(3) 조사 장소: 서울특별시
(4) 조사 일자: 2019년 7월 6일
(5)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6) 기술자 개요:
주구석 씨는　대금(大笒)을 중심으로 중금(中笒), 소금(小笒), 퉁소(洞簫） 등 한국의 전통적인 대나
무를 재료로 하는 횡적(橫笛)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소금 외에는 청(淸)이라 불리는 갈대 속껍질을 청
공(淸孔)에 붙이는 것이 특징15）으로, 지공(指孔)은 여섯 개이며, 이 외에 음정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
해 뚫은 칠성공(七星穴)이 있다.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정악(正樂)을 연주(筵奏)하는 데 사용되는
정악대금과, 민간 독주음악인 산조(散調)를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산조대금이 있다. 정악대금이 산조
대금보다 길고 음정이 낮다. 이 밖에, 반음(半音)을 만들기 위한 보조키를 장착한 개량대금의 수요
도있다고 한다.
　주구석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예술단 일을 돕다가 대금 선생님을 만나면서 대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뒤 1992년 군대 제대 후 다시 대금 연주에 감동해서 기숙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주
와 악기 제작을 배우기 시작했고 1997년 독립했다.
　대나무는 일 년에 1, 2번 겨울에 본인이 채취하거나 대나무 전문점을 통해 조달한다. 대금 제작에 
쓰이는 대나무는 양쪽에 골이 파인 쌍골죽(雙骨竹)이 가장 적합한 재료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대나
무는 30년 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채취한 대나무는 1주일 정도 건조하여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불에 쬐어 핀  뒤 다시 3개월에 걸쳐 말린다. 관의 안쪽에 옻칠을 하고 바깥쪽에
도 12、13번 덧칠한다. 또한 가야금 줄로 쓰이는 명주실로 관을 감는다. 명주실을 감으면 대나무의 터
짐을 방지하고 모양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자가 몇 명 있었지만, 견실하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좀처
럼 양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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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자의 소감:
대금 제작에 적합한 재료인 쌍골죽(雙骨竹)은 현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 국립국악원 악기박물관에서 인터뷰했을 때 쌍골죽 부족 해결방법의 하나로 해당 악기박물관에
서 대체 재료를 연구개발하여 취득한 특허를 공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입수 곤란한 재료의 대응책으
로, 기존 재료를 보전하여 확보해 나가는 방법과 대체 재료를 개발하여 수급 균형을 맞추는 방법, 양자
를 병행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악기 제작자와 재료 제조자에게는 어
떤 방법도 지속해서 실천하여 궤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쉽게 상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국립국악원과 같은 범국가적인 대응은 일본의 문화재 보존 기술에 관련된 재료 확보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계자 양성에 있어서 연주자는 무대에서 각광받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연주에 쓰이는 악기 
제작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주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작에 임할 수 있는 환
경조성이 한일 공통의 과제로 보인다. 악기는 예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것을 제공하는 제작










































(1) 점명: 국악기 연구원
(2) 생년: 1951년
(3) 조사 장소: 서울특별시
(4) 조사 일자: 2019년 7월 8일
(5)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6) 기술자 개요:
고흥곤 씨는 가야금을 중심으로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등 현악기 제작자21）로 국가무형문화재 제
42호 악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어릴 적 악기장 기능보유자인 김광주(金廣冑、1906－1985)22） 선생
댁 근처에 살아서 자연스럽게 악기 제작을 접한다. 고흥곤 씨는 20살 때 본격적으로 김광주 선생의 제
자가 되는데 당시부터 악기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고흥곤 씨는 김광주 선생 댁에서 5년 정도 기숙하며, 연주자가 가장 많은 가야금, 그다음인 거문 
고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그 후 군복무를 마치고 독립(1975년, 상호:국악기연구원)했다. 이후 김광
주 선생도 고흥곤 씨의 공방에 자주 방문하면서 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고흥곤 씨가 입문했을 
당시에는 문하생이 몇 명 있었는데, 최태진(崔泰珍 1941-)23）씨 외는 그만두었다고 한다. 현재 고흥곤
씨는 악기 제작을 최종 마무리하고 연주자에게 악기를 건네는 서울의 공방 외에, 경기도(京畿道) 하남
시(河南市)와 경기도  광주시(廣州市)에 큰 작업실을 두고 있다. 그는 악기에 쓰이는 줄도 제작하고 있
는데 하남의 작업실에서 여름 두 달간 집중하여 줄을 만들고 있다. 줄 재료인 원사는 한국에서 유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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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작업으로 명주실24）을 만들고 있는 전주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다.25）
　현악기 통판의 재료는 오동나무이지만, 악기의 종류와 각 부분에 따라 재료나 제작 방법도 다르고, 
같은 가야금이라도 정악 연주용과 산조 연주용에 따라 달라진다. 오동나무는 겨울에 채취하여 최소 
10년건조한다. 30 〜 50년이 지난 목재라도 악기 제작에 적합한 재료인지는 그 시점에서 검증한다. 이
재료 검증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또 가야금 안족(雁足; 줄을 얹는 기러기 발 모양의 받침)은 최근
에 는 소리의 울림을 잘 전하는 호두나무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배나무와 벚나무를 사용했다. 
악기 제작에 사용하는 도구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고 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으로 인정받고 있어, 전수 교육 시스템이 부과되고 있지
만,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자와 함께 악기 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도 그렇게 기술을 전승한 제자가 있어 후계자 육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7) 조사자의 소감:
전통적인 현악기 제작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상당히 제작 상황이 다르다고 느꼈다. 한국에서는 다양
한 현악기 제작을 동일한 제작자가 할 수 있고, 같은 현악기라도 연주 장르에 따라 제작 방법이 다른 
등 재료나 제작 공정이 복잡하다. 또 줄 제작까지 악기 제작자가 하는 것도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
　기술 전승에서는 고흥곤 씨와 같이 악기장으로 인정된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에 의한 전수 시스템에 
편입된다. 악기장(보유자)은 전승을 보좌하는 전수 교육 조교와 함께 이수자에게 전수교육 의무가 부
과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 주도로 구축되어 악기 제작 기술의 전승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서 정착














































(1) 점명: 이정기 국악기 연구원
(2) 생년: 1957년
(3) 조사 장소: 경기도 고양시
(4) 조사 일자: 2019년 7월 9일
(5)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6) 기술자 개요:
이정기（李廷耆） 씨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친구가 북 제작자인 박균석(朴均錫;1919－1989,
1980년 악기장 인정) 씨의 조카였던 것을 인연으로 1974년부터 북 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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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 줄북이라는 작은 북으로 이윽고 큰 북을 만들게 되
었다. 5년 정도 기숙하고 그 후에는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했는데 그 사이에 몇 명 있던 문하생이 점차 
그만뒀다. 10년이 지난 때부터 스승 박균석 씨의 제자 모두를 이정기 씨가 지도하게 된다. 1989년 박
균석 씨가 별세한 뒤 다시 10년 정도 박균석 씨의 아내를 돌본 뒤 1998년 독립했다. 현재는 경기도 고
양시에 공방을 차린 뒤 2012년에 악기장으로 인정됐다.
　이정기 씨는 장구와 사물놀이에 사용하는 풍물북을 제외한 북을 국립국악원, 학교, 사찰 등의 의뢰
를 받아 제작하고 있다28）. 또한 제작한 북의 수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기 씨가 제작하는  큰북은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한 의뢰자로부터 좀처럼 추가 주문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정기 
씨가 북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는, 목수가 목재로 북통을 만드는 공정까지 맡았으나, 20여 년 전부터 
그런 목수가 다 사라져 본인이 모든 공정을 다루고 있다. 풍물북 이외의 북은 북을 매다는 틀이 필요하
여 나무틀도 직접 제작한다. 다만 북채는 다른 전문직이므로 취급하지 않는다.
　북통의 소재는 소나무나 피나무로, 필요한 길이와 굵기에 따라 결이 촘촘하고 단단한 목재를 골라 4
〜 5년간 건조해서 쓴다. 가죽은 4 〜 5년생 황소가죽이  단단하고 좋으나 최근에는 소를 2년 이상 키
우지 않아 어린 소의 부드러운 가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죽 가공은 털을 제거하는 공정부터 이
정기 씨 본인이 직접 하고, 건조해 접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지하에서 퍼 올린 물에 담가 두
어 부드럽게 한 후 사용한다. 어떤 원재료도 공급에는 불안하지 않다고 한다.
　도구에는 특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도록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도구는 전문 업자에게 주문해 제작하고 있다. 북 제작은 북통 안쪽을 깎는 데 여러 가지 종류의 대패를 
사용하나 대팻날 조율 등은 본인이 직접 한다.
　이정기 씨는 악기장으로 인정되어 경제적인 지원이 있지만,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전승자에게는 지
원이 없기 때문에, 전수 교육을 계속 받는 것이 과제이다. 이정기 씨는 수업한 지 5년 된 아들을 포함
해 4명 정도의 문하생을 두고 있다.
(7) 조사자의 소감:
이정기 씨는 북은 공예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뿐만 아니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다.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나, 북통에 가죽을 씌울 때 이 악기는 좋은 소리가 날지 직감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정기 씨는 이런 직감은 장기간의 전승 수업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교습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기술 습득에 몰두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또한 대형 북 제작에는 가죽 가공부터 북통 만들기, 가죽 씌우기, 북통에 단청 그리기29）, 테두리 제
작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넓은 공방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이정기 씨의 공방은 
충분히 넓어 공정별로 공간을 나눠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야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
다. 북 제작에는 이러한 공간적 여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납득하는 한편, 이러한 조건도 후계
















































(3) 조사 장소: 서울특별시
(4) 조사 일자: 2019년 7월 9일
(5)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6) 기술자 개요:
윤종국(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전수교육조교. 1995년 인정) 씨는 대대로 북 제작을 가업으
로 하는 집안의 4대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이 길로 들어섰다. 부친으로부터 처음에는 도구 
사용법을, 이어 도구를 이용한 북 제작을 배웠다. 17세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소고(小鼓)라는 
작은 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름 2ｍ 정도의 큰 북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북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
의 기술을 습득했다32）.
　윤종국 씨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북을 제작해서 기계 작업은 2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북통
의 단청도 본인이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예로부터의 정해진 색과 도구를 사용하여 그린다. 또한 길이
를 잴 때도 옛 방식대로 실이나 대나무를 사용한다. 제작에 필수적인 특수 도구로는 가죽의 두께를 조
정하고 부드럽게 하는 도구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도구는 대대로 이어져 경기도에 있는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거나,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도구 중 일부는 한국무형유산원에 기증하고 있다.
　제작 기간은 약 1개월로 주문을 받아 1년에 5점 정도 제작한다. 계승해 온 기술을 살려서 박물관 등
이 소장한 대북의 수리도 하고 있으며, 300 〜 400년 전에 제작된 북을 복원한 경험도 있다. 또한 제주
민속촌 박물관에는 대대로 만든 북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재료인 소가죽33）은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는 농사일에 부리던 소에 비해 가죽이 얇아졌
기 때문에 가죽을 씌우는 기술도 달라졌다고 한다. 북통은 북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나무를 쓴다. 오동
나무도 쓰이나 윤종국 씨는 내구성이 좋은 소나무34）만을 이용한다. 소나무는 재목상에서 골라 구입하
여 쌓아 두는데 위아래를 바꿔가면서 2 〜 3년 이상 건조해서 사용한다. 또한 소나무는 강원도산이 결
이 촘촘하여 단단하기 때문에 좋다. 다른 중요한 재료로 삼베가 있다(이 위에 가죽을 씌운다).
윤종국 씨에게는 아들이 있어 가업을 이으면 5대째가 되지만 현재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아들에
게 기본적인 것은 가르쳤고 주말에는 제작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
다. 그 밖에 조카에게도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나 후계자 육성이라는 점에서는 과제가 있다. 또한 북 제
작에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제작에 적합한 장소 확보도 과제이다.
44
(7) 조사자의 소감:
대대로 이어온 전통적인 제작기술과 도구로 북 제작에 종사해 온 윤종국 씨는 서울 시내에 레지던
스를 빌리고 있어 이번 조사도 그 공간에서 이뤄졌다. 이 레지던스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예약제로 작은 북 만들기 체험도 기획되어 있어 북 제작기술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혜택받은 환경에 있는 윤종국 씨조차 장소 확보와 후계자 육성에 과제를 안
고 있다. 가죽과 같은 소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술력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기술을 전수할 장
소와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전통적인 기술은 전수하지 않으면 단절되어 버리고 한 
번 끊어지면  부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한 기술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토픽스 II 명주실 뽑는 기술로 한국 전통 현악기 제작을 뒷받침한다
조사 일자: 2019년 7월 11일
조사자: 마에하라 메구미(前原恵美)
　「４－３ 고 흥곤(高興坤)：가야금(현악기)」에서 다룬 것처럼 고흥곤 씨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현악
기에 거는 명주줄도 악기 제작자가 직접 제작한다. 그리고 고흥곤 씨가 제작하는 명주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이철수 씨의 원사만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고흥곤 씨와 국립무형유산
원의 도움을 받아 이철수 씨의 명주실 조사(糸繰; 실을 뽑는 것) 공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철수 씨는 부모님과 함께 3명이 원사 제조를 하고 있다. 조사 작업을 하는 시기는 봄(4〜6월)과
가을(9〜11월)이기 때문에 인터뷰 당일은 공장이 가동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제조된 원사는 고흥곤 씨
를 비롯한 악기 제작자들에게 납품되어 가야금과 거문고를 비롯한 한국 전통 현악기의 줄로 사용된다.
　원사 재료인 누에고치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산을 이용했지만, 건강식품으로 인
기가 높아져 가격이 급등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산도 있지만 질이 좋지 않아 중국산 누
에고치를 조사 시기에 필요한 만큼 수입해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누에고치
는 봄과 가을의 계절과 관계없이  품질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조사 작업은 금속 냄비에 가스로 물을 
끓여 끓는 중에 누에고치를 넣어 머리 위의 조사기(繰糸機; 실 뽑는 기계)를 통과해 뽑아낸 명주실을
후방에서 감는다. 그 후 건조해 다발로 만들어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출하한다.
　일제 강점기 때 이철수 씨의 친조부는 어려서부터 조사 공장에 근무해 해방 후  조사 공장을 열었다
(현재 3대째). 많을 때는 10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조사기도 설치했으나, 현재
는 부모님과 작업하고 있어 조사기도 3대만 두고 있다. 공장 내에는 조사기 외에 건조기, 조사한 후의 
번데기와 마지막에 남은 실뭉치를 보관해 건강식품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냉장고가 있다. 건강식품용
에는 악기줄 원사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도 납품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류용 조사 작업도 했지만, 
현재는 악기줄에 특화된 원사 제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계로 제조한 값싼 악기줄 원사도 
나돌아 주문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한다. 악기줄용 원사는 의류용보다 많은 누에고치를 사용하여 굵고 
튼튼한 실을 뽑아내는 점이 특징이다. 작업은 봄과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중노동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후계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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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통적인 현악기 제작자들이 악기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과 그러한 악기 제작자들
이 고집해 온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러
한 상황은 동행한 국립무형유산원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후 작업을 하는 시기에 재방문했다고 들었
다. 일본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문화행정으로 악기 등의 문화재 보존기술을 뒷받침하는 도
구 제작, 원재료 제조에 관련된 보호의 틀이 있다. 이러한 시점이나 시책은 일본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여기에 본 재외연구를 위한 조사 요청과 본고 게재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악기 제작자 여러분, 도움
을 주신 강경혜　씨를 비롯한 국립무형유산원 여러분, 통역해 주신 이지예　씨, 주말에 실시한 추가 
조사에 동행하여 통역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힘을 써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님,　번역 등으





















15）입김을 불어 넣는 취구(吹口)와 손가락을 사용해 음정을 내는 지공(指孔) 사이에 청공(淸孔)이















21）한국의 현악기 제작자는 여러 현악기를 횡단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흥곤 씨의
스승인 김광주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고흥곤 씨가 제작하는 현악기의 비율은 가야금 60%, 
거문고와 해금이 20%씩이고 기타 현악기는 주문이 있을 때 제작 (1년에 10대 정도)한다.
22）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으로 지정
23）1999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으로 지정
24）한국 현악기에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등으로 제작한 합성섬유 현도 사용하는데, 주로 25현
가야금과 18현 가야금 등 현대에 개량된 현악기에 쓰인다. 전통음악 연주자가 쓰는 전통
현악기(거야금, 거문고, 해금 등)에는 명주실을 사용한다.
25）고흥곤 씨가 주로 명주실을 의뢰하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공방에서는 예전에는 한국산
누에고치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중국산 누에고치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양잠업(養蠶業)을 
통해 원사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사양산업이 되어 명목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농가도 많이 줄었고 생산된 누에고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하여 기능성 식품 등의 
새로운 상품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고흥곤 씨는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의 잠사곤충사업장에서 





28）장구는 20년 전까지는 만들었지만, 중국에서 값싼 장구가 들어오게 되어 채산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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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그만뒀다. 풍물북(농악북)도 같은 이유로 제작하지 않는다.






33）말가죽은 얇아서 북 재료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지만, 장구나 작은 북에는 말가죽도 사용할 수 
있다. 소가죽은 농사일에 부리던 소의 가죽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농사에 소를 부리지 않아 구할 수 
없어 일반 소가죽을 사용한다.
34）한국에서는 소나무를 사찰이나 주택의 건축자재로도 이용한다.
前 原 恵 美（東京文化財研究所　無形文化遺産部）
橋本かおる（東京藝術大学／東京文化財研究所　無形文化遺産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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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s the manufacture of musical 
instruments, techniques for their repair, the manufacture of tool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nstruments and repair techniques, as well as the manufacture of materials necessary for these 
as important restoration techniques to support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f Japan and has been 
conducting investigation since 2017. The present report is a sequel to “Investigation Report on 
Techniques for Preserving Cultural Properties with Focus on Musical Instruments 1” and provides 
an outline of 13 cases of investigation conducted from April to October 2019. Of these those that 
have no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up to this point are listed as topics.
　　Japan, according to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has a system by which 
preservation techniques are selected and holders and holding groups of these techniques are 
recognized. However, in this investigation, investigation has been done on the holders and holding 
group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regardless of selection or recognition. The content of 
investigation are arranged into the following 7 items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instruments for 
ordering of information: (1)Name of the holder, (2)Date of birth, (3)Address or place of investigation, 
(4)Date of investigation, (5) Investigator, (6)Outline of the holder of technique, (7)Observation of the 
investigator.
　　Cases requested by the First Cultur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re included in this report and information is shared with the Agency 
upon agreement from the interviewee. In addition, “4. Investigation in Korea” presents a part of the 
overseas research interchange that the Department conducts with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published in Japanese and Korean after obtaining agreement 
from the interviewee. 
